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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에 등장한 이미지는 1백76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주얼리 하우스 티파니의 키 컬

렉션이다. 전 세계 여성들을 설레게 하는 티파니 

블루 박스의 하얀 리본은 오직 크리스마스 때만 빨

간 리본으로 바뀐다. 특히 티파니의 키 컬렉션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라는 의미

가 있는 만큼, 크리스마스 베스트 선물 아이템이 

되기에 충분하다. 문의 02-547-9488

40

14 28

14

16

26

28

32

33

34

36

40

48

49

50

51

52

54

55

56

MATALI CRASSET 프랑스를 대표하는 크리에이터 마탈리 크라세
는 단지 디자인이나 설치물의 지평을 넓히는 데서 더 나아가 사고의 전

환까지 촉구하는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 

HAPPY HOLIDAYS 진실한 마음과 달콤한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특별한 선물이 되어줄 주얼리 컬렉션.

ROMANTIC GIFTS 진주로 빚어낸 유니크한 주얼리의 아름다움. 
타사키의 로맨틱하고도 모던한 주얼리 컬렉션.

WATCHES & WONDERS BEST 8 지난 8월 아시아 최초로 홍콩
에서 개최된 스위스 고급 시계 박람회 ‘워치스 & 원더스’. 고급 워치 매

출의 40% 이상이 창출되는 아시아 시장에서 선보인 주목할 만한 워치

들을 꼽았다. 

CHERISH AND LOVE 랄프 로렌이 유기견과 2013 F/W 액세서리 
컬렉션으로 특별한 런웨이를 선보였다. 

CRYSTAL HOLIDAY 마음껏 화려해져도 좋은 홀리데이 시즌. 다채
로운 디자인과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찬 스와로브스키의 기프트 컬렉션

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GET IT SNEAKERS 캐주얼 룩에도 남다른 마침표가 필요하다고 느
끼는 멋진 남자들의 관심이 프리미엄 스니커즈 브랜드로 향하고 있다. 

고급스러운 소재, 과감한 컬러 매치, 흔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신었을 

때 진가를 발휘하는 이 특별한 스니커즈에 지갑을 열 이유, 충분하지 

않은가. 

CLASSY RIDER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 브랜드의 상당수가 말과 승
마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승마의 역사에 그 근간을 두

고 있는, 말에서 영감을 받은 패션 아이템.

GRACE IN MOTION 보디라인을 타고 흐르는 여성스러운 실루엣과 
고전적인 레이디라이크 룩, 구조적인 형태의 아우터. 내추럴한 아름

다움이 사랑스러운 배우 김현주가 펼치는 우아한 순간.

THE GLORIOUS JOURNEY 하이 주얼리의 가치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을 넘어 그 가치가 더해짐을 까르띠에 트래디션이 여실

히 증명해준다. 보석에서 보물로, 까르띠에의 위대한 시간 여행.  

SWEET WINTER 랑방 컬렉션에서 2013 F/W 니트 웨어와 아우터, 
스타일에 방점을 찍어줄 액세서리를 제안한다.

PERFECT PRESENT 에스티 로더는 이번 홀리데이 시즌을 맞이해 
세련되고 트렌디한 메이크업 세트와 우아하고 로맨틱한 향수 세트까

지, 여심을 뒤흔들 매혹적인 홀리데이 세트 컬렉션을 선보인다.

OIL THERAPY 각종 편견으로 사용하길 망설이고 있다면 메이크업 
아티스트 1백 명이 추천하는 ‘클라란스 페이스 오일’에 주목할 것. 

ELEGANT CHARISMA 자신만의 향기를 갖고 싶은가? 스스로를 
전설로 만드는 남자 이병헌은 몽블랑 레전드 그 자체다.

WHY SERUM? 브랜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연구의 결실이
자 피부 고민의 해결사, 브랜드 대표 세럼을 소개한다.

POWER LIFTING 기분 좋은 송년 모임에서 나이 들었다는 말을 듣
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피부 탄력에 총력을 기울여 노화의 흔적을 지워

야 한다. 그 해답은? 시세이도의 베스트셀러, ‘탱탱크림’이다. 

SUPER SURPRISE! 노트북 PC의 ‘환골탈태’를 가능케 할, 작고 가
벼운 마술 상자와 같은 SSD의 매력을 탐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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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2·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tylechosun.
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십시오. stylechosun.com

대표｜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에디터｜배미진 mijin@chosun.com  권유진 yjkwon@chosun.com  

이예진 yejin.lee@chosun.com  아트 디렉터｜이은옥 okida@chosun.com  교열｜이정현  

광고·마케팅｜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조통일 cti@chosun.com  재무｜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제판｜새빛 그래픽스  

인쇄｜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805 현대 하이페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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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옐로 다이아몬드를 키 컬렉션 원형 

펜던트 3천만원대, 인챈트 키 1천2백만원대 모두 티파니. 자수정을 

세팅한 PO 트위스트 링 1백90만원 골든듀. 화려한 페러키트 컬렉션 

링 5백50만원대, 네크리스 4백만원대 모두 타사키. 하트 모티브 

필리그리하트 펜던트 9백만원대 티파니. 자수정 세팅 임페리얼 컬렉션 

네크리스 5백만원대, 로즈 골드에 핑크 쿼츠를 세팅한 임페리얼 컬렉션 

이어링 4백만원대 모두 쇼파드. 블루 토파즈를 화려하게 세팅한 구르포 

코포 컬렉션 링 1천만원대 에이치스턴.  에디터 배미진 

Jewel
HIGH-COLORED

환상적인 컬러를 더하면 주얼리는 

영원한 우아함과 잊을 수 없는 시로 남는다. 

Beauty
LEGENDARY SCENTS
수년, 혹은 몇 세기에 걸쳐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전설의 향수가 있다. 유행을 타지 않

는 클래식한 향과 오랜 역사,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와 멋을 지닌 뷰티 브랜드의 스

테디셀러 향수를 소개한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불가리 블루 옴므’는 10년 넘

게 국민 향수라고 불릴 만큼 큰 인기와 사랑을 받아온 불가리의 대표 남성 향수. 차갑

고 스파이시한 진저와 매력적인 타바코 꽃, 무게감이 느껴지는 샌달우드, 머스크의 조

화로 유혹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향이 특징이다(50ml 8만7천원). ‘에르메스 깔레쉬’는 

1961년 탄생한 최초의 에르메스 향수로, 브랜드의 심벌인 ‘마차’의 프랑스어 ‘깔레쉬’

라는 단어를 이름으로 부여했을 만큼 브랜드의 정체성을 그대로 담은 향수다. 세련되

고 우아한 여성을 상징하기 위해 장미, 아이리스, 만다린 등의 향을 조합해 섬세하고 

관능적인 향을 완성했다(100ml 18만8천원). 메이 로즈 앱솔루트와 재스민 앱솔루트

를 메인으로 해 강렬하고 오리엔탈적인 향을 발산하는 ‘디올 쟈도르 로르’. 1999년 출

시 이후, 골드 링을 장식한 가늘고 긴 보틀 디자인이 브랜드의 시그너처로 자리 잡았

을 만큼 여러 번의 한정판으로 재해석해 선보이기도 한 브랜드의 대표 향수다(40ml 

19만7천원). 파우더리한 플로럴 계열 향의 ‘겐조 플라워바이겐조’는 여성 향수 카테고

리 중 가장 꾸준히 판매된 스테디셀러 향수로, 보틀 안에 피어난 빨간 꽃 한 송이는 이

제 브랜드의 상징이 되었다. 파우더리한 플로럴 향이 순수하면서 관능적인 여인을 표

현해 어느 연령대에서나 인기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50ml 9만6천원). 1921년 탄생

한 샤넬의 첫 번째 향수, ‘샤넬 N°5’. 향수의 역사는 이 제품을 기점으로 해 전후로 나

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센세이셔널했던 여성 향수다. 일랑일랑, 재스민, 5월의 장미 

등의 풍부한 플로럴 향과 인공 향인 알데하이드를 결합해 우아하고 매혹적인 향취를 

발산한다(50ml 12만8천원). 에디터 권유진

<알레산드로 멘디니: 일 벨 디자인>, <2014 루이 비통 시티 가이드>

이미지도 풍부하고 내용도 흥미로운 신간 두 권을 소개한다. 먼저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자극하는 책 <알레산

드로 멘디니: 일 벨 디자인>. 이탈리아의 거장인 알레산드로 멘디니(Alessandro Mendini)의 삶과 작품 세계

를 심도 있게 조명한 책으로 탁월한 색채와 조형 감각이 돋보이는 다채로운 건축물을 비롯해 디자인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작품으로 평가되는 ‘프루스트 체어(Proust Chair)’, 이탈리아의 프리미엄 주방용품 브랜드 알레시의 

베스트셀러 ‘안나 G’, 그리고 최근 호응을 얻고 있는 LED 램프 ‘아물레또’에 이르기까지  매혹적인 작품 세계를 

전문가 입장에서 입체적으로 접근하면서도 알기 쉽게 풀어놓았다. 저자 최경원은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이탈리아를 수차례 방문해 멘디니를 인터뷰했을 뿐 아니

라, 그의 건축물과 디자인에 관련된 방대한 자료 조사와 현지 답사를 병행한 것

으로 알려졌다. 가격 2만5천원(미니멈 펴냄). ‘여행의 수호자’를 표방하는 프랑

스 명품 브랜드 루이 비통 최초의 ‘서울 가이드’도 눈에 띈다. 1998년부터 세계 주요 도시들의 ‘시티 가이드’를 선보여온 

루이 비통은 발행 15주년을 기념해 <2014 루이 비통 시티 가이드> 시리즈를 새 단장해 내놓으면서, 처음으로 서울 여행 

안내서를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등 3가지 언어로 출간했다. 지난해 나온 파리 시티 가이드에 이어 두 번째 한글본이라

고. 배우 이병헌을 등장시켜 ‘명사의 시선’으로 도시 곳곳을 아우르며 패션, 디자인, 현대미술, 미식, 문화 등 서울의 다

채롭고 역동적인 면면을 소개한다. 서울 외에도 런던, 케이프타운, 파리, 상파울루 등 세계 주요 도시 가이드가 있다. 

개별 도시 가이드 4만2천5백원, 한정판 63만5천원. 에디터 고성연

NEW & HOT STORES
차가워진 바람처럼 단단하게 얼어붙은 이들의 지갑을 활짝 열게 할 매장 오픈 소식이 로드숍과 백화점을 넘나들며 이어지고 있

다. 먼저 멋에 일가견이 있는 이들이 주목하는 가장 뜨거운 프리미엄 스니커즈 ‘골든 구스 디럭스 브랜드’가 현대백화점 본점에 

단독 매장을 오픈했다. 아이코닉한 슈즈는 물론 가방, 액세서리, 의류 등 토털 컬렉션을 선보여 그동안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

나 멀티숍을 통해 대표 디자인만 만날 수 있었던 국내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주기에 충분할 듯. 피케 셔츠와 담백한 스니커즈 등

으로 두터운 마니아층을 보유한 프레드 페리는 국내 최초 플래그십 스토어 ‘프레드 페리 서울’을 신사동 가로수길에 오픈했다. 

메인 컬렉션을 비롯해 하이엔드 라인인 프리미엄 컬렉션, 다양한 캡슐 컬렉션 등 프레드 페리의 전 라인을 총망라했다. 영국 

헤리티지를 공유하는 브랜드와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비롯해 라프 시몬스와 협업한 컬래버레이션 제품도 이곳에서만 공개한다

니 눈여겨볼 것. 강을 건너면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단독 편집 매장 4N5도 새 단장을 마쳤다.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지닌 컨템

퍼러리 핸드백 컬렉션 매장에서 프리미엄 데님을 베이스로 한 블루핏 매장으로 이어지는 편리한 동선은 물론 다채로운 브랜드

를 영입해 감각적인 토털 코디네이션을 제안한다. 한편 패션과 뷰티, 라이프스타일을 아우르는 멀티숍에 익숙한 이들은 청담

동에 위치한 컨템퍼러리 셀렉트 스토어 ‘디누에’로 향할 것. 스컬 모티브 캐시미어로 유명한 360스웨터, 코펜하겐 출신의 원헌

드레드 등 쉽게 볼 수 없는 해외 브랜드와 창의적인 국내 신규 디자이너 브랜드를 함께 소개하며 새로운 스타일에 목마른 이들

의 갈증을 해소하고 있다. 에디터 이예진 

연말연시 분위기를 달구는 프리미엄 주류의 유혹

연말연시를 겨냥해 매혹적인 프리미엄 주류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순도 높은 화끈함을 추구한다면 프리미엄 

싱글 몰트위스키 브랜드인 더 글렌리벳이 새롭게 선보인 ‘나두라’를 주목할 만하다. 자연에서 숙성된 상태 그대

로 오크 통에서 바로 병에 담은 위스키로, 냉각 여과 공법까지 과감히 생략하고 19세기의 전통 기법을 재현해 싱

글 몰트 특유의 깊은 풍미가 제대로 묻어난다고. 알코올 도수 54.8%, 21만원(700ml). 블렌디드 위스키의 대명

사 발렌타인의 시그너처 디스틸러리 시리즈의 네 번째 제품인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에디션’도 흥미롭다. 시

그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은 2010년부터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데, 올해의 신작 글렌토커스 에디션은 은은한 

시트러스 풍미에 부드럽고도 상큼한 라즈베리와 견과류 향 등이 어우러진 것이 특징이다. 15만원(700ml). 

발렌타인은 글렌토커스 론칭을 기념해 12월 17일까지 이태원 레스토랑 그랑씨엘에서 퓨전 요리와 함께 

스카치위스키를 더욱 창의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발렌타인 팝업 바’를 진행한다. 현대미술계의 슈퍼스타 제

프 쿤스와 손잡고 그야말로 유혹적인 작품 세계를 선보인 돔 페리뇽의 한정판 제품은 시선을 강하게 잡아

끈다. 돔 페리뇽X제프 쿤스 리미티드 에디션은 우아한 풍미를 머금은 돔 페리뇽 2004와 생동감 넘치는 

돔 페리뇽 로제 빈티지 2003 등 2가지로, 메탈 레이블이 돋보이는 샴페인 병과 쿤스의 대표적인 상징인 

벌룬 비너스 이미지로 장식한 선물 상자에 담겨 나온다. 각각 1천 병과 60병씩 한정 판매한다(30만원대). 

벌룬 비너스는 2008년부터 시작된 쿤스의 고대 유물 시리즈 중 하나로, 이를 근사하게 활용한 오브제인 

‘돔 페리뇽 벌룬 비너스’는 2천4백만원(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에서  단 3점만 판매). 에디터 고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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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를 마음껏 즐기고 싶은가? 

정열적인 레드와 사랑스러운 핑크 아이템만 있다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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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를 대표하는 크리에이터 마탈리 크라세는 단지 디자인이나 설치물의 지평을 넓히는 데서 더 

나아가 사고의 전환까지 촉구하는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 형태와 기능을 둘러싼 해묵은 명제들의 틀을 

과감하게 부수고 언제나 의미 있는 ‘변환’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가지런히 깎은 앞머리에 귀 위로 올라오는 

짧은 기장의 헤어스타일만큼이나 튀는 독특한 철학을 지녔다. 그래서 그녀에게 ‘편안함(comfort)’의 정의는 

운신의 폭이 자유롭고,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꾀할 수 있는지 여부일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녀의 소박한 삶이 녹아 있는 듯한, 더없이 소탈하고 따뜻한 미소는 ‘반전의 매력’이다.  

파로도 활용 가능한 매트리스와 함

께 ‘익스텐션’ 가능한 앙증맞은 탁자

와 TV까지 ‘깨알’같이 있을 건 다 있다. ‘무인 

시스템’을 표방하기에 로비에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위한 컴퓨터가 설치돼 있으며 

예약 번호를 입력하면 방 열쇠를 받을 수 있다.    

진부하지 않은 진화의 끝은 어디일까 

‘하이 시리즈’를 합작한 하이 라이프 그룹의 공동 경영자 파트리크 엘루아르기(Patrick 

Elouarghi)와 필립 샤틀레(Philippe Châtelet)를 가리켜 마탈리 크라세는 ‘클라이

언트(client)’가 아니라 ‘파트너(partner)’라고 부른다. ‘자기 복제’를 염려할 수도 있건

만, 이들 사업자가 한 명의 아티스트에게 세 번의 프로젝트를 맡긴 것은 무한한 신뢰

와 존경이 굳건히 버티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벌써 ‘10년 지기’도 훌쩍 넘긴 관

계가 됐는데, 둘 다 흥미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향하는 가치가 비슷하기에 오

랫동안 즐겁게 일해올 수 있던 것 같아요.” 선입견을 강렬하고 흥미롭게 파괴하는 유

일무이한 공간과 특별하면서도 온기가 스며들어 있는 인간적인 경험을 창출

하는 것. 마탈리 크라세는 이러한 철학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사람’이 얼마

나 중요한지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그녀는 이탈리아 가구 업체 캄페지

(Campeggi), 카펫 업체 노두스(Nodus) 등과 일하면서 태피스트리 

장인인 도모&페레(Domeau & Pèrés)와 무려 15년이나 인연을 이

어왔다. “생명과 안식을 가져오는 건 ‘사람들’이지요. 사람들은 나 자신

이 꿈꾸는 것보다도 훨씬 더 굉장한 걸 가져다주는 것 같아요.”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비상하고자 하는 그녀의 실험적 의지가 과격하거나 부담스

럽지 않은 건 근본적으로 이 같은 인간에 대한 ‘동지애’와 더불어 의미 있는 혁신, 그

리고 탄탄한 내공이 뒷받침된 완성도를 추구하는 자세 덕분일 것이다. 조르주 페렉이 단지 

도전적인 실험만 일삼은 문학계의 이단아가 아니라 20세기를 대표하는 대가로 평가받는 이

유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제약을 실천하기, 문자를 해방하기, 삶을 번

역하기’라는 과제는 순수한 도전 의지와 숙련된 솜씨 없이는 불가능할 테니 말이다. 이 글을 

마치기 전에 마탈리 크라세가 ‘꼬옥’ 읽어보라고 추천한, 조르주 페렉의 역량을 집대성한 걸

작으로 꼽히는 소설 <인생사용법>(7백 페이지가 넘는 분량이다)을 아직 완독하지 못한 게 아

쉽지만, 분명 그녀의 작품들은 페렉의 세계와 통하는 ‘오라’가 있다. 특히 마탈리 크라세가 

오랫동안 돈독하게 협업을 진행해온 파리의 로팍 갤러리와 지난여름 선보인 전시회에서 소

개한 펠트 소재의 퍼니처와 설치물 등 괴짜 같지만 신비로운 품격이 묻어나는 이 묘한 오브

제들이 그 방증일 것이다. 그동안 자신의 전시회에서 시도하던 습관적인 방식과 동떨어진 

요소를 펼쳐 보이려 했다는 그녀의 설명대로 이 전시 작품에는 크리에이터로서 끝없는 진화

를 갈구하는 마탈리 크라세의 ‘창조혼’이 투영된 듯하다.  에디터 고성연(파리 현지 취재) 

책 한 권을 단 한 문장으로 풀어낸, 그러니까 마침표가 오로지 하나만 있는 소설 <임금 인상

을 요청하기 위해 과장에게 접근하는 기술과 방법>(1968), 알파벳 e를 모조리 빼고 쓴 소설 

<실종>(1970), 모음 중 e만 사용해 써 내려간 소설 <돌아오는 사람들>(1973). 20세기 후반 

프랑스 문학계의 ‘천재 악동’으로 불린 조르주 페렉(Georges Perec, 1936~1982)은 전위 

문학의 선봉장이었던 인물답게 길지 않은 삶이었지만 다분히 실험적인 작품 세계를 집약적

으로 펼쳐냈다. 문학 평론가인 고려대학교 조재룡 교수는 최근 페렉이 몸담았던 전위 문학 

단체 ‘울리포(OuLiPo)’를 다룬 책인 <잠재문학실험실>에 대한 서평에 ‘제약을 실천하기, 문

자를 해방하기, 삶을 번역하기’라는 제목을 달기도 했다. 재능과 삶을 동시에 보듬어나갈 줄 

아는 ‘그녀들’에 대한 인터뷰 시리즈에서 굳이 조르주 페렉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번에 등장

하는 여성 크리에이터가 페렉이라는 기이하고도 걸출한 문호에 대해 필자에게 처음으로 알

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삶과 디자인 철학이 스스로를 박제하지 않고 끝없이 제약의 틀

을 깬다는 점에서 페렉의 작품 세계와 많이 닮았다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이다. 파리지엔인 

그녀의 이름은 마탈리 크라세(Matali Crasset). 5년 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고, 그 이후

에도 전시회를 수차례 열었기에 아주 생소하지는 않은 프랑스의 디자이너다. 산업 디자인, 

가구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아우르며 프랑스를 대표할 정도로 명성이 자자한 그녀

를 일컬어 ‘여자 필립 스탁’이나 ‘제2의 필립 스탁’이라 부르기도 한다. 필립 스탁이 누구인가. 

2000년대 중반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스탁 마우스(Starck Mouse)’라는 협력작을 내놓

고 빌 게이츠와 찍은 ‘인증’ 사진을 공개할 정도로 유명세가 엄청났던, 명실공히 20세기 최고

의 스타 디자이너 아니던가. 그녀는 1990년대 필립 스탁을 위해 일한 적도 있다. 그러므로 

이제 나란히 칭송받는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히 좋은 일일 것이다.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작

품 세계를 보면 닮은 면모도 있긴 하지만 자세히 면면을 보자면 다르다. 그녀는 네 번 결혼할 

만큼 사생활의 굴곡이 심한 데다 웬만한 영화배우 부럽지 않은 화려한 ‘셀럽’ 스타일로 살아

가는 스탁과는 여러모로 사뭇 다른 DNA를 지닌 인물이 아닐 수 없다. 일단 그녀는 젊은 시

절 자신의 사고 체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는 페렉이 어린 시절을 보낸 파리의 북동쪽 벨

빌(Belleville)에 스튜디오를 차리고 참으로 소박한 삶을 꾸려나간다. 벨빌은 로맹 가리의 인

기 소설 <자기 앞의 생>에서 주인공 로자 할머니와 모모가 사는 동네이기도 하다.

디자인도 삶도 ‘탈형식’, 왜 스스로를 박제하는가

“이 동네는 중국인, 유대인 등 다인종이 어우러져 사는 곳이에요. 저는 이처럼 작은 상점과 

전통 시장이 있고, 가지각색의 사람들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을 좋아해요. 웨스트 파리

(West Paris)처럼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파리에서 이웃 아이들과 한데 섞여 뛰놀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역이기도 하지요.”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은 ‘버섯 머리(?)’를 20년 가까

이 고수하고 있는 마탈리 크라세를 마주한 곳은 다채로운 삶의 온기가 느껴지는 그녀의 동

네 벨빌. 이 정감 어린 곳에 자리 잡은 3층짜리 로프트는 그녀의 일터이자 집이며, 한때는 

아이들을 키우는 육아의 터전이기도 했던, ‘전천후 보금자리’다. 그녀에게는 10대 딸과 아

들이 한 명씩 있는데, 지금은 손이 덜 가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 로프트가 가족이 다 같

이 어우러지는 공간이었다. 알록달록한 색상의 소파 등 환상적이면서 도전적인 색채 감각

으로 유명한 그녀의 창작 오브제들이 가득한 1층은 사무실이자 회의실, 식사를 하는 공간으

로 쓰인다. 아이들이 놀자고 달려들면 방해를 받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벽으로 차

단해놓지도 않았다. 사생활을 영위하는 2, 3층 공간이 따로 있긴 했지만 언제라도 ‘소통’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만든 것이다. 가정이 휴식만 취하는 게 아니라 발상의 전환, 혁신과 

실험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이라는 믿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 다목

적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또 한 명은 그녀의 남편이자 ‘마탈리 크라세 프로덕션’의 운영을 맡

고 있는 프랑시스(Francis). 마탈리 크라세의 ‘수족’과도 같은 조수이다. 마탈리가 가끔 질

문에 답하다 가물가물한 기억을 더듬을라치면 한쪽 벽에 붙어 있는 자신의 책상에서 묵묵

히 일하고 있던 프랑시스가 “그건 0000년의 일이야”라며 민첩한 조력자 역할을 한다. 이들

은 학창 시절 동창생으로 만나 인연을 맺게 됐다고 한다. “20대 초반이니까, 무척 오래전 얘

기지만 저는 처음에는 마케팅을 공부했어요(웃음). 학교에 다니면서 프랑시스를 만났는데, 

둘 다 예술, 문학 등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됐고, 서로 책을 바꿔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친

해졌죠.” 학교 친구로 시작해 부부의 연을 맺고, 일까지 함께 영위하는 ‘솔 메이트’ 같은 이들 

커플에게는 ‘조수’라는 단어에 대한 거리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프랑시스야말로 출중

한 ‘알파우먼’인 아내의 창조적인 재능과 커리어를 위해 아낌없이 조력하는 완벽한 ‘베타맨’

일지도 모르겠다. 

세기의 디자이너 필립 스탁과의 인연, 자신감과 실력을 더하다 

우연히 향수를 기획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창조의 세계에 흠뻑 매료된 젊은 마탈리 크

라세는 ‘크리에이터’로 진로를 바꿔 국립산업디자인대학(ENSCI-Paris)에서 본격적으로 공

부했다. 1990년 졸업한 그녀는 밀라노에서 커리어의 첫 여정을 시작했다. 예술과 디자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탈리아의 크리에이터 데니스 산타치아라(Denis Santachiara)의 스튜

디오에 취직해 해외 경험을 쌓다가 1993년 파리로 돌아와 필립 스탁을 위해 일하게 되었다. 

당시 스탁은 프랑스의 간판 기업인 톰슨 그룹의 가전 업체 톰슨멀티미디어의 디자인을 맡고 

있었는데, 마탈리 크라세는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자신감을 쌓아갔다. “밀라노에서는 작은 

스튜디오에서 일했는데, 이와 달리 톰슨의 일은 상당히 규모가 큰 상업적인 프로젝트가 많

았죠. 그때 톰슨은 필립 스탁과의 협력 체제 아래 디자인을 우선시하면서, 뭐랄까 ‘문화적인 

혁명’을 시도했어요. 필립은 제가 맡은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확인할 뿐 세세하게 관여하

지는 않았어요.” 당시 유럽의 가전 업체는 저마다 색다른 변모를 모색하고 있었다. 필립스가 

이탈리아의 거장 알레산드로 멘디니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들인 것처럼, 톰슨은 스탁을 

통해 탈출구를 찾았다. <스탁(STARCK)>이라는 책을 펴낸 영국의 디자인 저널리스트 콘웨

이 로이드 모건의 설명에 따르면 그 당시 제품 분야에서는 이렇다 할 이력도 없는 스탁이 지

명된 것 자체가 상당한 파격이었다고 한다. 필립 스탁은 ‘팀 톰’이라는 디자인 팀을 만들었

고, ‘스타일의 전복자’라는 별명에 걸맞게 톰슨의 제품 전반에 과감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

다. 무채색이 대부분인 기존 제품과 대조적으로 톱밥으로 상자를 만들어 붙이고 형태를 짠 

‘짐 네이처’, 젊은이들을 위해 비스듬히 누워서도 시청할 수 있는 ‘제오 텔레비전’ 등 당시로서

는 참신한 디자인의 TV를 내놓는 등 톡톡 튀는 ‘물건’들을 선보인 것이다. 스탁에게도 새로

운 도전이었겠지만 마탈리 크라세에게도 대량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 제품의 혁신을 시

도하는 대형 프로젝트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처럼 젊고 의욕 넘치는 디자이

너들이 적극 가담할 뿐만 아니라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확실히 영양가 있는 자

산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5년이 지나는 사이에 마탈리 크라세는 결국 톰슨 프

로젝트의 팀을 이끌게 됐고, 1998년 자신감을 갖고 자신만의 스튜디오를 열기에 이르렀다.      

마탈리 크라세표 디자인의 경쾌한 자유로움

삶을 대하는 그녀의 자세를 보면 놀랍지 않지만 우리네 삶을 규정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일종

의 ‘법칙’을 거침없이 탈피하는 게 ‘마탈리 크라세표’ 작품 세계다. 디자인과 순수 예술의 경계

가 따로 없을 정도로 사정없이, 그렇지만 경쾌하게 ‘제약’을 깨부순다. 마치 자신의 거주 공

간에 일과 놀이의 경계가 따로 없는 것처럼 그녀가 맡은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면 마치 ‘설치 

작품’ 같다. 그만큼 자유롭고 유연하다.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걸고 스튜디오를 연 초기부터 

다채로운 도전을 시도했지만, 그녀의 명성에 확고한 무게를 실어준 작품으로는 소위 ‘부티크 

호텔’의 역할 모델로 통하는 프랑스 니스의 ‘하이 호텔(HI Hotel)’ 프로젝트(2003)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저마다 차별되는 9개의 콘셉트를 부여하고 아홉 가지 방식으로 ‘체류의 경험’

을 맛볼 수 있는 다차원적인 공간은 지금까지도 회자될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다. 화사한 파

스텔 색조의 방들, 음악, 미술, 이미지 등 다양한 요소가 어우러진 호텔 곳곳의 공간에 그녀

가 주입하려고 했던 기운은 호사스러움이 아니라 ‘편안한 자유로움’이었다. 그렇기에 값비싼 

가구로 도배한 럭셔리 호텔과는 차별되는 하이 호텔의 개성이 더욱 돋보였을 것이다. 2010

년에 완공한 ‘다르 하이(Dar HI)’ 리조트는 마탈리 크라세의 내공과 자유로운 정신이 보다 더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반영된 작품이다. 튀니지의 사막 도시 네프타(Nefta)에 위치한 다

르 하이는 ‘호텔’이라는 명칭이 어색할 만큼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이색적이고 실험적인 면

면을 간직한 일종의 생태 휴식 공간 같은 곳이다. ‘그냥 ‘집(a house)’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야자수들 사이로 이국적인 디자인의 몸체가 우뚝 서 있는 모습이 범상치 

않은 다르 하이는 자연환경은 물론 주민들과도 조화롭게 시너지를 빚어낸다. 실제로 인근 

마을의 지역 주민들이 다르 하이의 정원사, 요리사 등으로 일하며 몸소 기른 채소와 과일을 

리조트 고객들의 식탁에 올린다. ‘로컬 소싱’이 강조되는 요즘 F&B 업계의 추세와도 맞지만 

뭔가 인위적인 꼼수라고 볼 수는 없는 ‘진정성’이 살아 있다. 니스와 튀니지의 프로젝트를 발

주했던 하이 라이프 그룹은 마탈리 크라세와 손잡고 파리에도 랜드마크를 설립했다. 2011

년 문을 연 디자인 호텔 ‘하이 매틱(HI Matic)’이다. 바스티유 광장과 가까운 이 호텔은 9호

선 샤론역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데,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다. 방은 작지만 침대로도, 소

1

The Women Who Inspire Us_ interview 03

Matali Crasset

2

3



(위부터)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링 1천2백만원대, 블랙 

세라믹과 화이트 골드 링 

7백만원대, 다이아몬드 세팅 

펜던트 9백만원대, 모던한  

이어링 4백만원대 모두 쿼트르 

컬렉션  부쉐론. 

(위부터) 가운데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블랙 울트라 링 3백91만원, 가운데 줄 전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울트라 링 5백53만원, 

까멜리아 아주르 목걸이 3백81만원, 까멜리아 아주르 링 3백28만원, 까멜리아 브레이슬릿 3백55만원 모두 샤넬 화인 주얼리. 

(왼쪽부터) 십자 모티브 

크로스 컬렉션 브레이슬릿 

2백60만원대, 새장 모티브 

나뛰렐망 컬렉션 네크리스 

5백90만원대, 러브 브레이슬릿 

7백60만원대, 파리 누벨바그 컬렉션 

링 7백40만원대 모두 까르띠에.

(왼쪽부터) 레이디매틱 워치 

2천만원대, 기계식 무브먼트의 

자기장 문제를 해결한 기술 

집약적 워치인 씨마스터 

아쿠아테라 15000가우스 

7백만원대 모두 오메가. 

(위부터) 핑크 골드 비.제로원 컬렉션 3밴드 링 2백만원대, 불가리 

불가리 컬렉션 네크리스 5백만원대, 비.제로원 세라믹 링 각 

1백만원대 모두 불가리. 

(왼쪽 위부터) 아틀라스 오픈 뱅글 1천만원대, 아틀라스 

다이아몬드 오픈 펜던트 4백만원대, 아틀라스 피어스드 커플 링 

각 90만원대, 크라운 키 펜던트 2백만원대 모두 티파니. 

(왼쪽부터) 듀얼 타임 레이디 

워치 9백80만원,남성용 

막시 마린 크로노미터 

43mm 1천60만원

모두 율리스 나르덴. 

(왼쪽부터) 스틸 소재 카키 파일럿 

워치 77만원, 무브먼트가 보이는 

재즈마스터 오픈 하트 워치 

1백16만원 모두 해밀턴. 

(왼쪽 위부터) 진주와 골드를 매치한 아 시크릿 

브레이슬릿 2백만원대, 담수 진주를 세팅한 

하트 투 하트 컬렉션 네크리스 1백80만원대, 링 

2백만원대, 열쇠와 자물쇠 모티브 미니 사이즈 

이어링 1백80만원대  모두 타사키. 

(위부터) 뻬를리 브레이슬릿 

3천3백만원대, 화이트 골드  

브레이슬릿 8백80만원대, 크리스마스 

리미티드 에디션 알함브라 펜던트 

4백80만원,왼쪽 펜던트 6백만원대, 

오른쪽 펜던트 5백60만원 

모두 반클리프 아펠. 

연말을 가장 로맨틱하게 만들 비밀스러운 열쇠는 바로 주얼리. 진실한 마음과 달콤한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특별한 선물이 되어줄 주얼리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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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띠에 1566-7277 티파니 02-547-9488 부쉐론 02-543-6523 반클리프 아펠 02-3440-5660 

불가리  02-2056-0172 샤넬 화인 주얼리 02-3442-0962 타사키 02-3461-5558 율리스 나르덴 02-2192-9627

오메가 02-511-5797  해밀턴 02-3149-9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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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그 자체인 진주로 빚어낸 유니크한 주얼리의 

아름다움은,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게 하고, 앞으로를 

약속하기 위한 빛나는 선물이다. 타사키의 로맨틱하고도 

모던한 주얼리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romantic Gifts

(왼쪽부터) 로즈 커팅의 최상급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여성스러운 퓨어 그랜스 네크리스 1백50만원대, 링 1백80만원대, 

다이아몬드와 스터드를 장식해 모던하고 와일드한 느낌의 채티 플랜트 네크리스와 링 각 2백60만원대 모두 타사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하트 모티브 데인저 하트 네크리스 3백60만원대, 화이트 골드 링 양쪽 아코야 진주에 

콘 모양으로 멜레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리파인드 리벨리온 링 5백80만원대,이국적인 식물 모티브에 아코야 진주를 

세팅한 데인저 트랩 네크리스 4백30만원대, 아코야 진주에 블랙 멜레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리파인드 리벨리온 링 

5백80만원대, 남양 흑진주에 로드 라이트 가닛을 세팅한 리파인드 리벨리온 링 4백60만원대 모두 타사키. 

(가운데부터) 별 모티브 안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펜타스 네크리스 2백40만원대, 초승달 모양의 다이아몬드 펜던트인 

나이트 폴 네크리스 2백10만원대, 18K 옐로 골드에 12가지 탄생석인 가닛, 자수정, 아콰마린,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진주, 루비, 페리도트, 사파이어, 핑크 투르말린, 시트린, 탄자나이트를 각각 세팅한 12가지 스톤의 버쓰 스톤 참 펜던트 

20만원대~40만원대, 별도로 판매하는 네크리스 20만원대 모두 타사키. 문의 02-3461-5558 에디터 배미진

(왼쪽부터) 여린 핑크빛이 감도는 아코야 진주를 일렬로 세팅한 모던한 밸런스 플러스 이어링 2백40만원대, 

아코야 진주 위에 달의 차고 이지러짐을 상감 기법으로 정교하게 세팅한 밸런스 이클립스 링 1천7백만원대, 아코야 

진주에 블랙 스피넬 뒷침을 매치한 이어링 2백10만원대, 최상급 남양 흑진주에 로드 라이트 가닛 뒷침을 매치해 

양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파인드 리벨리온 이어링 3백30만원대 모두 타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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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GER-LECOULTRE
예거 르쿨트르 리베르소 코도네 듀에토
메종 탄생 1백80년을 맞은 예거 르쿨트르가 올해 주목한 것은 바로 여성 컬렉션이다. 

정교하면서도 슬림하며 우아한 것은 물론 기계식 시계의 매력을 모두 갖춘 여성 컬렉

션 리베르소는 뒷면에 세컨드 타임 존을 표시한 듀오 페이스 콘셉트, 혹은 하나의 무

브먼트에 앞과 뒤가 전혀 다른 리베르소 듀에토 다이얼을 선보이기도 한다. 예거 

르쿨트르가 자랑하는 울트라-씬 모델들은 리베르소의 아르데코 스타일과 조화

를 이룬다. 올해 첫선을 보인 하이 주얼리 컬렉션인 리베르소 코도네 듀에토는 

1936년 빈티지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모델로, 100% 예거 르쿨트르의 기술

력으로 완성한 기계식 칼리버 844를 장착한 마스터피스다. 

JAEGER-LECOULTRE
예거 르쿨트르 랑데부 퍼페추얼 캘린더&투르비옹 나잇 앤 데이
여성용 워치에 하이 컴플리케이션을 완벽하게 적용해 올해 새롭게 선보인 랑데

부 퍼페추얼 캘린더는 네 자리 숫자로 연도를 표시하는 퍼페추얼 캘린더와 문 페

이즈를 결합한 시계이다. 워치메이킹 역사상 가장 복잡한 기능 중 하나인 퍼페추

얼 캘린더를 지름 37.5mm, 두께 9.53mm의 케이스 안에 섬세하게 구현해 여

성에게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완성했다. 파인 워치메이킹의 진수를 보여주

는 랑데부 투르비옹 나잇 앤 데이에도 섬세한 기요셰 패턴을 적용했고, 

베젤에 총 2.45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여성미를 극대화했다. 6

시 방향에 위치한 투르비용은 중력에 의한 오차를 줄여주는 하이 

컴플리케이션 기술 중 하나로 지난 2009년 크로노메트리 대회에

서 1위를 차지하며 그 정확성을 입증했다. 

CARTIER
까르띠에 로통드 드 까르띠에 더블 뚜르비용 

미스터리외 워치
까르띠에는 플래티넘과 다이아몬드 소재의 핸즈와 무브먼

트의 이음매가 없어, 시계의 투명한 몸체에 떠 있는 듯 보이

는 미스터리외 워치를 1912년 처음 선보인 이래로 다양한 디

자인을 출시해 기술적 완성도와 아름다움의 완벽한 공존을 보여

주었다. 올해는 투르비용 캐리지가 기어 트레인과 전혀 연결되지 

않은 듯 보이는 디자인의 로통드 드 까르띠에 더블 뚜르비용 미스

터리외 워치는 매혹적인 시계다. 마치 공중에서 떠다니는 듯 보이는 투

르비용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눈을 의심케 한다. 

CARTIER
까르띠에 로통드 드 까르띠에 누금 세공 팬더 워치
기원전 3000년 전기에 시작된 금은 세공 기술 중 하나인 누금 세

공 기술을 적용한 예술적인 워치. 수많은 골드 그레인으로 오브

제를 장식하는 누금 세공 기술은 금줄을 불에 달구어 작은 알

갱이 형태로 만든 후 골드 플레이트에 붙여 모티브에 입체감

을 더해 장식하는 방법이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인 정

신을 되살려 아름다움에 대한 선조들의 열망을 계승하려는 

까르띠에의 의지가 담긴 세심한 공예품, 예술이라 칭할 수 

있는 매혹적인 디자인이다. 18K 옐로 골드 베젤에 다이아

몬드를 세팅했고, 다이얼은 22K 옐로 골드로 팬더의 얼굴

을 묘사했다. 단 20개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인다. 

지난 8월 아시아 최초로 홍콩에서 개최된 스위스 고급 시계 박람회 ‘워치스 & 원더스’. 고급 워치 매출의 40% 이상이 창출되는 

아시아 시장에서 선보인 주목할 만한 워치들을 꼽았다. 하이 컴플리케이션 기능을 장착한 여성 워치부터 따라 할 수 없는 섬세함을 간직한 주얼리 워치, 

세계에서 가장 얇은 무브먼트를 장착한 울트라-씬 워치까지 2013년 첫선을 보인 특별한 워치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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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 Holiday 
  마음껏 화려해져도 좋은 홀리데이 시즌. 다채로운 디자인과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찬 스와로브스키의 기프트 컬렉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나뭇잎 모티브 

네크리스와 이어링 각 

45만원, 21만5천원. 

눈부신 크리스털 커팅이 

돋보이는 트리와 눈사람 오브제 

각 18만5천원, 12만원. 

드롭형 네크리스와 초커형 

네크리스 각 33만원, 37만원. 

다양한 형태의 크리스털 

스톤으로 광채를 극대화한 

네크리스. 27만원. 

컬러 스톤을 

감싸고 있는 

미세한 크리스털로 

반짝임을 더한 

하트 셰이프 이어링 

13만원. 

모던한 느낌을 

주는 체인 모티브 

브레이슬릿 

35만원. 

포도송이를 

연상시키는 형태의 

드롭 이어링 

15만5천원.

서로
 다른

 컬러
 

스톤
이 우

아한
 

느낌
을 주

는 드
롭 

이어
링 1

4만
5천
원.
 

밴드
에 세

팅된
 

크리
스털

 장
식으

로 

화려
하게

 완
성한

 

엘리
스 미

니 워
치 

94
만원

. 

블랙과 크리스털 스톤의 

세련된 컬러 매칭이 

돋보이는 커다란 브로치 

21만5천원. 

사랑스러운 

하트 모티브 

네크리스 23만원. 

십자가 모티브를 

로맨틱하게 해석한 

로미오와 줄리엣 

네크리스. 

큰 펜던트 23만원, 

작은 펜던트 

11만원. 

가
는
 링
을
 여
러
 개
 겹
쳐
놓
은
 

볼
드
한
 링
 2
6만
원
. 

에
디
터
 이
예
진
 

물방울 형태의 컬러 

스톤 네크리스 

23만원. 

심플한 사각형 골드 이어링 

15만5천원.

문의 1661-9060 

겹쳐 착용하면 더욱 멋진 스타일이 

완성되는 골드 뱅글 21만5천원. 

크리
스털

 스
톤과

 스
트링

의 
매치

가 

인상
적인

 브
레이

슬릿
 18
만5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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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럭셔리, 아름다운 기부 캠페인
랄프 로렌이 미국의 유기견 보호 단체인 ASPCAⓇ (The 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와 디지털 컬래버레이션으로 특별한 

캠페인 더 도그 워크(The Dog Walk)를 시작했다. ‘더 도그 워크’ 는 2013년 10

월 15일에 www.ralphlauren.com에서 공개되었으며, 이는 동물을 보호한다

는 취지를 바탕으로 함과 동시에 랄프 로렌 액세서리만의 럭셔리한 세계를 보여

주는 의미 깊은 캠페인이다. ‘더 도그 워크’ 캠페인은 뉴욕에서 진행되는 유기견 

분양의 달(Adopt-a-Shelter-Dog Month)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ASPCA

의 유기견과 시크한 도시 여성이 함께 등장하는 3-D 동영상이다. 뉴욕에서 파리

까지, 비커 스트리트, 파리 생제르맹 등 랄프 로렌의 중요한 건물들이 있는 화려

한 도시의 모습이 끝없이 펼쳐진다. 우아한 액세서리와 의상으로 아름답게 단장

한 랄프 로렌 레이디들은 영상 속에서 사랑스러운 강아지와 여유로운 산책을 즐

긴다. 도시의 전반적인 무드는 흑백으로 표현하고 랄프 로렌의 시그너처인 리키 

백, 반짝이는 주얼리, 사랑스러운 퍼피 스웨터, 우아한 도그 캐리어 등은 컬러로 

등장해 유기견과 액세서리를 강조한 흥미로운 영상으로 선보였다. 

“랄프 로렌은 오랫동안 많은 자선사업에 관심을 가지며 후원하는 브랜드로 알려

져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는 언제나 랄프 로렌의 라이프스타일에서 큰 부분

을 차지해왔죠.” 랄프 로렌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광고 총괄 대표이사인 데

이비드 로렌의 말이다. 뉴욕에서는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랄프 로렌

은 www.ralphlauren.com과 랄프 로렌 스토어에서 판매한 ‘The Dog Walk’ 

상품의 판매 금액 중 10%를 ASPCA에 기부하기로 했다. 동영상에 등장한 모

든 아이템은 ‘더 도그 워크’ 상품으로 선정된다. 국내에서도 이번에 새로 론칭한 

ralphlauren.co.kr 사이트에서 10월 15일부터 2주간, 신사동 랄프 로렌 서울 

도산 파크에서는 한 달간 판매된 ‘더 도그 워크’ 상품의 판매 금액 중 10%를 동물

자유연대(KAWA)에 기부한다. ASPCA의 마케팅 & 라이선스 총괄 대표이사 엘

리샤 하워드(Elysia Howard)는 “지금도 사랑스러운 3백만~4백만 마리의 강아

지가 가정으로 입양되지 못하고 기관에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름

다운 캠페인을 통해 유기견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입양을 홍보하는 데 애써준 랄

프 로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라고 밝혔다. 10월은 뉴욕에서 지정한 

공식적인 유기견 분양의 달이다. 이 기간 동안 ASPCA에서는 전 세계의 동물 애

호가들이 유기견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달을 기념하고 돕기를 강조한다. 유

기견 분양의 달의 취지는 20~30%밖에 입양되지 못하는 유기견의 안타까운 처지

에 관심을 가지기 위함이다.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반려 동물의 행복한 생활’ 
랄프 로렌이 유기견을 위한 자선 행사 ‘더 도그 워크’를 기념해 일본 오모테산도 부

티크에서도 이벤트를 선보였다. 사람과 반려 동물의 특별한 유대 관계가 돋보인, 

따뜻한 순간이었다. 지난 10월 31일, 일본의 랄프 로렌 오모테산도 부티크에서

이를 서포트하기 위한 뜻깊은 행사가 진행됐다.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반려 동물

의 행복한 생활’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반려견들을 부티크에 초대하고, 프레

스, 셀러브리티와 함께 도그 워크 영상을 상영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유명인들

과 함께 부티크를 찾은 반려견들은 특별히 마련된 케이터링과 도그 카페를 자유

롭게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 보호 시설에 맡겨졌던 유기견을 입양한 경험이 

있는 일본의 유명 아나운서, 다키가와 크리스텔과의 토크 세션이 마련되기도 

했다. 그녀는 사람과 반려 동물의 특별한 유대감에 대해, 또 현재 버려지고 있

는 유기견의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본인의 활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

다. 물론 그녀의 애견도 함께 참석해 참석자들에게 남다른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더 도그 워크’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오모테산

도 매장에서는 일본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만 볼 수 있는 핸드백과 

가죽 액세서리를 판매했으며, 수입의 일부는 공공 사단법인인 

‘일본 동물 복지협회’에 기부했다. 그뿐 아니라, 디자이너 랄프 

로렌의 부인이자 그의 뮤즈인 리키 로

렌의 이름을 붙인 아이콘 백인 ‘리키 

백’ 컬렉션의 ‘소프트 리키 백’ 일

본 리미티드 에디션 컬러

의 선착순 오더 역시 

함께 진행되었다.

cherish and Love

1

2

4
5

6

랄프 로렌이 유기견과 2013 FW 액세서리 컬렉션으로 특별한 런웨이를 선보였다. 

동물 보호를 위한 캠페인, ‘더 도그 워크’와 함께 랄프 로렌 코리아 역시 유기견을 위한 

기금을 모금한다. 사람과 동물 그리고 그들 간의 사랑이 다가오는 겨울을 

더욱 따뜻하게 만든다. 

 자선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후원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 

랄프 로렌은 이번엔 유기견을 위한 기금 모금에 앞장섰다. 

동물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뉴욕에서는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ralphlauren.com과 랄프 로렌 스토어에서 판매한 

‘더 도그 워크(The Dog Walk)’ 컬렉션 제품 판매 금액의 

10%를 미국의 유기견 보호 단체에 기증했다. ‘더 도그 

워크(The Dog Walk)’ 캠페인은 디지털 영상으로도 제작되어 

관심을 모았는데, 유기견들과 뉴욕의 시크한 여성들, 그리고 

랄프 로렌의 2013 F/W 컬렉션이 함께 등장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일본의 오모테산도 부티크에서도 ‘더 도그 워크(The 

Dog Walk)’ 캠페인 이벤트가 열렸다. 캠페인을 알리는 사진과 

컬렉션 제품, 그리고 기념 쿠키들. ‘더 도그 워크(The 

Dog Walk)’ 캠페인의 디지털 영상에 등장하는 랄프 로렌의 

2013 F/W 컬렉션의 신제품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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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주얼 룩에도 남다른 마침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멋진 남자들의 관심이 프리미엄 스니커즈 브랜드로 

향하고 있다. 고급스러운 소재, 과감한 컬러 매치, 

흔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신었을 때 진가를 발휘하는 

이 특별한 스니커즈에 지갑을 열 이유, 충분하지 않은가.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get it Sneakers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밑창에 형광색으로 포인트를 더한 컨버스 69만원 라프 시몬스 by 무이. 검정, 흰색, 자주색 등 세 가지 

컬러를 멋스럽게 매치한 스니커즈 1백15만원 크리스 반 아쉐 by 쿤. 슬림한 라인과 매끈한 가죽이 어우러진 하이톱 스니커즈. 레드 

컬러로 확실한 포인트를 줬다. 83만원 생 로랑. 발목 부분에 토끼털을 덧대 보온성을 높인 하이톱 스니커즈 1백28만원 주세페 자노

티. 블랙 & 화이트의 모던한 컬러 조합이 특징인 하이톱 스니커즈. 롤업 데님과 매치하면 더욱 멋지다. 가격 미정 지방시 by 분더샵 

맨. 레오퍼드 패턴과 브랜드를 상징하는 별 무늬가 눈에 띄는 스니커즈. 살짝 낡은 듯 빈티지한 느낌이 더 멋스럽게 느껴진다. 69만8

천원 골든 구스 by 한 스타일. 강렬한 파이톤 패턴 프린트 하이톱 스니커즈. 과해 보인다고 느낄 수 있지만 데님이나 정장 팬츠 등 의

외로 다양한 룩에 잘 어울린다. 2백97만원 크리스찬 루부탱. 발목 부분을 밴딩 처리해 가볍게 신기 좋은 카무플라주 프린트 스니커

즈 80만원대 루이 비통. 에디터 이예진

루이 비통 02-3432-1854 쿤 02-548-4504 생 로랑 02-3438-7627 주세페 자노티 02-543-1937 크리스찬 루부탱 02-

6905-3795 한 스타일 02-517-4789 무이 02-3446-8074  분더샵 맨 02-344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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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 브랜드의 상당수가 말과 승마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에르메스는 최고급 마구용품을 만드는 브랜드로 시작했으며, 구찌의 창립자 

역시 피렌체 지방에서 가죽 승마 제품을 생산하며 이름을 알렸다. 예로부터 승마가 

로열 패밀리들이 즐기는 귀족 문화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명품 브랜드와 승마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승마의 역사에 그 근간을 두고 있는, 말에서 영감을 받은 

패션 아이템.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classy R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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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최고급 소가죽 소재의 말안장 8백90만원 

카발레리아 토스카나. 영국 왕실의 승마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퀼팅 재킷 

93만원 바버. 양가죽과 스웨이드 소재가 조화를 이루는 승마 모자 2백만

원대 에르메스. 승마용품의 2개의 링과 빗장 문양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

든 홀스빗 로퍼 75만원 구찌. 탄탄하고 부드러운 소가죽 소재의 말 부츠 

57만원 카발레리아 토스카나. 버클 벨트 장식이 럭셔리한 라이딩 부츠 3

백만원대 에르메스. 송아지가죽으로 트리밍한 캐시미어 장갑 2백만원대 

에르메스. 말안장 양쪽에 달린 스티럽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소가죽 벨트 

1백만원대 랄프 로렌. 스티럽 버클 장식과 다양한 패턴이 멋스러운 캔버

스 숄더백. 18X23cm, 1백만원대 랄프 로렌. 승마 부츠에서 영감을 받

은 클래식한 첼시 부츠 1백만원대 토즈. 에디터 권유진

에르메스 02-544-7722 구찌 1577-1921 랄프 로렌 02-6004-0133 

토즈 02-3438-6008 카발레리아 토스카나 02-3467-8842 바버 02-

6905-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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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 in Motion 
보디라인을 타고 흐르는 여성스러운 실루엣과 

고전적인 레이디라이크 룩, 구조적인 형태의 아우터. 

내추럴한 아름다움이 사랑스러운 배우 김현주가 

펼치는 우아한 순간. photographed by zoo yong gyun

어깨 라인을 부각한 구조적인 

실루엣의 코트, 레이스업 슈즈 

모두 보테가 베네타. 파리 

누벨바그 컬렉션 이어링과 링 

모두 까르띠에. 

블랙 니트 톱, 지퍼 장식 

스트라이프 트위드 톱과 

스커트, 벨트 모두 프라다.

파리 누벨바그 

컬렉션 링 까르띠에.

블랙 부티 보테가 베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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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 크림색 코트와 

원피스 모두 프로엔자 슐러. 

핑크 골드 밴드 뻬를리 링과 

오픈 밴드 양 끝에 네 잎 

클로버 모티브를 매치한 매직 

알함브라 비트윈 더 핑거 링 

모두 반클리프 아펠. 

네크라인이 깊게 파인 

퍼플 드레스 구찌. 

화이트 골드 플룸 

네크리스와 링 모두 

샤넬 화인 주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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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톱과 팬츠, 울과 

모피를 믹스한 핫핑크 컬러 

아우터 모두 펜디. 화이트 

머더오브펄을 세팅한 매직 

알함브라 롱 네크리스 

반클리프 아펠. 오른손의 

밸런스 이클립스 링과 왼손의 

데인저 링 모두 타사키.  

비대칭 커팅 체크무늬 톱과 

하운즈투스 체크 스커트 

모두 디올. 니하이 가죽 부츠 

스튜어트 와이츠먼. 빈티지 

펜던트 체인 네크리스 

보테가 베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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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 권영은

메이크업 전미연

스타일리스트 김누리

캐스팅 디렉터 안상미 

에디터 배미진, 이예진 

티파니 02-547-9488

타사키 02-3461-5558

구찌 1577-1921

프라다 02-3218-5331

끌로에 02-6905-3670

펜디 02-2056-9023

디올 02-513-3232

까르띠에 1566-7277

보테가 베네타 02-3438-7683

프로엔자 슐러 02-310-1814

바네사 브루노 02-3443-4986

반클리프 아펠 02-3440-5660

샤넬 화인 주얼리 023442-0962

스튜어트 와이츠먼 02-546-0955

✽ 본 화보에 나온 제품의 상세한 가격 정보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tylechosun.com 

블랙 니트 카디건, 

화려한 비즈 장식 원피스, 

벨트 모두 프라다. 

케이프 코트, 화이트 

셔츠 모두 끌로에. 가죽 

스커트 바네사 브루노. 

로마숫자에서 영감을 얻은 

아틀라스 컬렉션 뱅글 

모두 티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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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감이 부드러운 터틀넥과 앙고라 니트, 감각적인 니트 카디건은 지금 이 계절에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이다. 세련된 실루엣과 모던한 디자인으로 사랑받는 랑방 컬렉션에서 2013 F/W 니트 

웨어와 아우터, 스타일에 방점을 찍어줄 액세서리를 제안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Sweet Winter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이너 웨어를 꼽으라면 단연 니트일 것이다. 여름과 겨

울 소재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다고 하지만 쌀쌀한 이맘때야말로 니트의 진가가 제대로 발휘되는 

시즌! 짜임이 촘촘하거나, 올이 굵거나 얇거나 할 것 없이 특유의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은 물론 스

커트와 팬츠 등 어떤 아이템을 매치하느냐에 따라 스타일링 방법이 무한대로 늘어나니 말이다. 게

다가 완성도 높은 니트 웨어는 별다른 장식이나 레이어링이 필요 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존

재감을 발휘하지 않던가. 매 시즌 모던한 실루엣과 컬러, 트렌디한 터치를 가미한 세련된 패션 세

계를 선보여온 랑방 컬렉션에서 2013 F/W 시즌을 맞아 니트 웨어를 다양하게 확대했다. 차분하

고 클래식한 블랙, 카키 컬러를 중심으로 두 가지 이상의 실을 엮어 미묘한 컬러 베리에이션을 주

거나 대담한 프린트, 앙고라, 모헤어, 울 등 다양한 소재의 활용이 두드러진 것. 특히 이번 시즌엔 

넉넉하면서도 볼륨감 넘치는 오버사이즈 실루엣을 강조했는데, 세련된 룩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에 

따라 상체는 풍성하고, 하체는 슬림하게 매치하는 식으로 룩에 강약을 더하자. 스키니 진도 좋지만 

소재의 대비가 극명하게 느껴지는 레이스나 실크 소재의 고급스러운 펜슬 스커트를 매치하는 것이 

더 우아하고 세련돼 보인다. 여기에 애니멀 프린트의 숄더백이나 클러치 백, 롱부츠를 곁들인다면 

감각적인 겨울철 옷차림 완성! 문의 02-3438-6260 에디터 이예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오리털 충전재와 풍성한 여우털 장식 덕분에 한파에도 끄떡없는 아우터 3백25만원. 아우

터 안에 입은 은은한 색감의 니트 웨어 59만5천원. 완성도 높은 화려한 커스텀 주얼리 44만5천원. 세련된 카키 컬러

가 포근한 느낌을 주는 앙고라 스웨터 76만5천원. 불규칙한 파이톤 프린트를 입힌 체인 핸드백 30X23cm,1백25

만원. 슬림한 실루엣의 스트라이프 터틀넥 64만5천원. 블루와 그린을 미묘하게 섞은 듯 톤온톤 배색이 특징인 터틀

넥 59만5천원. 겨자색 계열의 다양한 실을 엮어 감각적으로 완성한 롱 니트 카디건 69만5천원. 악어 프린트를 입힌 

양가죽 소재의 플랫 롱부츠 1백5만원. 레오퍼드 패턴 송치 클러치 백 20X15cm, 89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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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드 온 네스트(Birds on Nest)’ 브로치(Cartier London, 1958). 
보디에는 오벌 컷의 시트린 쿼츠를, 머리에는 옐로 골드를 사용한 

새 2마리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루비 눈과 정교하게 홈이 파인 골드 

꼬리 등으로 완성해, 까르띠에 특유의 역동적인 동작을 고급스럽고 

재치 있게 표현했다. 2 아프리카 테마의 이국적이고 화려한 네크리스. 
쿠션형 오렌지 컬러 투르말린, 카보숑 컷 침수정, 만다린 가닛 비즈, 

브라운 다이아몬드 비즈 등으로 일출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3 플래티넘, 
진주,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네크리스(Cartier Paris, 1906). 다이아몬드와 

꽃이 회오리 치는 듯한 모습이 특징이다. 4 플래티넘, 옐로 & 핑크 골드, 
다이아몬드가 어우러진 여성용 육각형 손목시계(Cartier Paris, 1917). 

매우 여성스러운 작품으로, 화려하고 고귀한 스타일을 구현함과 동시에 

까르띠에 시계 역사의 발자취를 보여준다. 5 오닉스와 다이아몬드가 멋진 
조화를 이루는 얼룩말 줄무늬 브레이슬릿. 6 홍콩의 만다린 오리엔탈에서 
열린  <유니크 까르띠에(Unique Cartier)> 전시회 공간. 팬더가 계단을 

올라가는 홀로그램 영상을 지나면 전통과 현대, 주문 제작 등 3개의 주제로 

나뉜 까르띠에 트래디션 하이 주얼리들이 전시되어 있다. 7 “보석의 가치는 
영원함과 지속성에서 비롯됩니다. 까르띠에 트래디션이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죠. 힘들지만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작업입니다. 보석은 시대를 

반영하는 유산이자 문화니까요.” - 피에르 레네로(Pierre Rainero, 

까르띠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홍콩, 까르띠에의 유니크함을 기념하다
까르띠에는 두 번째로 열린 <유니크 까르띠에(Unique Cartier)> 전시회를 통해 까르띠에만의 특별한 유산과 대담한 

모더니티를 공개했다. 지난 11월 7~9일 홍콩의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는 까르띠에에 관한 탁월

하고 유니크한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까르띠에의 고객은 ‘주얼러의 왕, 왕의 주얼러’의 전설에서 1백66년의 전통을 발

견하고, 현대적인 작품의 화려함을 즐겼으며, 까르띠에 전문가들과 함께 오트 주얼리의 정신적 고향으로 사적인 회고 여

행을 떠났다. ‘유니크함’이란 단어는 까르띠에와 완벽하게 어울린다. 주얼러의 왕으로서 까르띠에의 명성은 독보적이며, 창조

성과 장인 정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갈라드와 뚜띠 프루티, 기하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스타일, 플라워와 애니멀을 망라하

는 최고의 스타일은 영감을 불러일으키며 시대를 선도했다. 까르띠에의 독특한 작품, 주얼, 주얼 워치, 예술적인 소

품은 그야말로 ‘유니크’하다. <유니크 까르띠에>는 까르띠에의 전설을 까르띠에 전통(Cartier Tradition), 현대

(Contemporary), 주문 제작(Bespoke)이라는 3개의 중요한 장으로 구성되었다. 최고의 작업실의 고향이자 아

카이브가 보관되어 있는 까르띠에의 유명한 파리 부티크인 뤼 드 라 페 13번지의 이미지를 곳곳에서 마주칠 수 있

었다. 관람객은 뤼 드 라 페 13번지의 파사드를 재현한 공간과 나선형 계단의 이미지를 지나 빛나는 쇼케이스 옆

으로 나란히 연결된 3개의 접견실이 있는 장방형 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또 주얼리나 파리에서 온 

전문가와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을 위해 사적인 공간에 잠시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 

영광스러운 과거와 창조적인 현재를 잇는 시간 여행
‘까르띠에 전통’에서는 18K 화이트 골드와 플래티넘에 43개의 라운드 오리엔탈 진주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한 줄의 네

크리스가 빛났다. 진정한 보물이라 할 수 있는, 이토록 밝고 화려하게 빛나는 천연 진주 네크리스를 볼 수 있는 기회는 흔

치 않다. 19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네크리스는 플로럴 모티브에 대한 까르띠에의 열정을 반영한다. 목둘레를 장식

한 아름다운 들장미 갤런드, 섬세한 파베 세팅 플라워와 자연의 풍성함을 자랑하는 꽃잎과 나뭇잎으로 장식한 네크리

스 위에 플래티넘, 옐로 골드, 마름모꼴 에메랄드, 올드 유러피언 컷 다이아몬드가 섬세하게 어우러져 있다. 과거의 

화려함에서부터 현재의 경이로움에 이르기까지, 까르띠에 오디세이 컬렉션의 감각적이고 새로운 주얼리들은 이국

적인 감성을 전달한다. 석영과 골든 토파즈 같은 따뜻한 스톤, 태양과 땅이 쏟아내는 컬러들 사이로 인도와 중국을 

지나 아프리카를 향해 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현대를 테마로 한 공간에서는 오닉스와 다이아몬드로 된 화려한 브

레이슬릿을 선보였다. 이 작품의 그래픽적인 부정형의 선을 만들어내기 위해 6백81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아카이

브의 1902년 머리 장식에서 영감을 얻은 비밀의 워치에 세팅한 핑크와 옐로 사파이어는 마치 다이아몬드의 파

도 속에 떠 있는 듯했다. 현대를 테마로 한 공간에는 풍부한 영감을 지닌 1930년대 하이 주얼리 디렉터이자 

주얼 팬더를 대표하는 잔 투상을 기념하기 위해 뤼 드 라 페 13번지를 모델로 한 살롱을 만들었다. 까르띠

에 주얼리는 1백50년 이상 된 보기 드문 테크닉을 사용하며 원석의 품질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

런 브랜드답게 <유니크 까르띠에>에서는 완벽한 아름다움과 숨 막히는 강렬함을 지닌 최상급 원석을 전

시했다. 깊이 있는 장밋빛을 발하는 29.59캐럿의 앤티크 쿠션 컷 버마산 루비와 화려한 쿠션 컷 스톤인 

3.02캐럿의 퍼플 핑크 래디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유색 다이아몬드들은 세계에서 가장 귀한 원석

을 구해내는 까르띠에의 전문성을 입증했다. 이러한 놀라운 보석들은 주문 제작 구역에서 나만의 까르띠

에 작품을 위한 드라마틱한 베이스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우아한 주문 제작 살롱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의 전문적인 스케치를 시작으로, 자신이 꿈꾸어온 주얼이 전문가의 인도하에 현실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과거의 전설적인 작품과 마찬가지로 파리의 작업실에서 공들여 제작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까르띠에는 유니크함에 도달하는 기술을 발전시켰으며 뤼 드 라 페 13번지는 까르띠에의 절대적인 주소이자 

장소가 되었다. 이곳에서 여러 보석들이 만나고, 스타일이 탄생하고, 역사가 이루어졌다. <유니크 까르띠에> 전

시회는 메종의 위대함을 보여주었으며, 까르띠에의 정수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이 주얼리의 세계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상상을 초월하곤 한다.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욕망과 그 한계에 도전하는 장인 정신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창작품이라 할 수 있는 하이 주얼리를 

탄생시켰다. 하이 주얼리의 가치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을 넘어 그 가치가 더해짐을 

까르띠에 트래디션이 여실히 증명해준다. 보석에서 보물로, 까르띠에의 그 위대한 시간 여행.  

6 7

3

the glorious Jou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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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선사하는 겨울철 최고의 스페셜 케어
여배우들의 ‘3초 피부 보습법’으로 한때 화제가 되며 트렌드를 선도한 페이스 오일. 오일이 피부 보습에 좋다는 것

은 알아도 선뜻 손이 가지 않는 건, 끈적이는 질감에 적응이 안 되는 이유도 한몫하지만 무엇보다 오일이 모공을 막

고 트러블을 유발할 것이라는 잘못된 편견 때문이다. 특히 상당수의 한국 여성들은 무조건 ‘오일-프리(oil-free)’ 

화장품만 고집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나치게 매트한 제품만 사용하는 습관은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깨뜨려 오히

려 화근이 될 수 있다. 오일, 즉 피지는 수분 증발을 막고 세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피부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최

전방의 보호막이다. 그 때문에 어떤 피부 타입에 어떤 오일이 필요하느냐가 중요하지 오일 함유 여부를 따지는 것은 

그리 현명한 화장품 선택법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오일을 사용해야 할까? 화장품에 사용하는 오일은 크게 동물

성, 식물성, 광물성 오일로 나뉜다. 이 중 동물성 오일은 안전성 논란이 있고, 광물성 오일은 분자 구조가 커 모공

을 막아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반면 식물성 오일은 가장 안전하면서 입자가 매우 작

고 피부 세포와의 친화력이 높아 모공을 막지 않는 것이 장점. 또 사람의 피지에 가까워 피지 분비를 컨트롤하고 흐

트러진 피부 컨디션을 다독인다. 단, 순도가 높은 천연 에센셜 오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입자가 매우 작은 

순수 식물성 오일만이 끈적임 없이 피부에 빠르게 흡수된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오일을 추천한다면, 단연 클

라란스의 ‘페이스 트리트먼트 오일’이다. 오일 카테고리에서 수년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브랜드의 제품인 만큼 

좋은 성분과 뛰어난 효과를 보장한다. 이는 100% 식물 추출 오일만 담아 피부에 촉촉함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피

지 분비를 정상화하는 것이 특징. 더욱 좋은 점은 수분을 공급해 피부가 탈수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사실. 또 번들

거리거나 끈적임이 없어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 중 하나다.

1백 명의 메이크업 전문가가 선택한 페이스 오일
클라란스 페이스 오일의 가장 큰 장점은 ‘촉촉함’이다. 오일이 끈적이지 않고 촉촉할 수 있다는 점에 한 번, 보드라움을 

남긴 채 빠르게 쏙 흡수되는 가벼운 텍스처에 다시 한 번 놀란 것이 사실. 좋다고 하는 스킨케어 제품은 모두 써봤다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 역시 클라란스 페이스 오일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국내 메이크업 아티스트 1백 명을 대상으

로 설문 조사한 결과 99명이 주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 “피부 상태에 맞게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해주

는 똑똑한 오일이에요.”(‘정샘물 인스피레이션’ 손주희 원장), “가벼운 텍스처로 자극 없이 빠르게 흡수되는 겨울철 필

수 아이템입니다.”(‘순수’ 수경 원장) 이처럼 한번 사용해본 사람은 오일의 매력에 푹 빠지게 하는 클라란스의 페이스 오

일은 그 활용법만 해도 무궁무진하다. 토너 후 오일 하나만 발라도 충분한 보습력을 발휘하지만, 피부 속까지 수분을 

꽉 채운 듯한 촉촉함을 원한다면 수분 크림에 두세 방울 섞어 사용해볼 것. 피부가 부쩍 칙칙하고 거칠어졌다면 기초 

케어 마지막 단계에 오일을 적당량 도포한 뒤 관자놀이, 턱 밑 등을 지압해보자. 다음 날 아침 뽀얗게 되살아난 피부를 

확인할 수 있다. T존의 피지 분비가 왕성한 지성 혹은 복합성 피부라면 손바닥에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체온으로 

데운 후 피부를 지그시 누르듯 바르면 되는데, 이때 T존 부위는 가볍게 터치하듯 바르면 번들거림과 건조함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다. 게다가 건조한 입술, 데콜테는 물론 파운데이션에 섞어 바르면 쫀쫀하고 매끄러운 물광 메이크업이 

완성되니 이보다 더 만능일 수 있을까. 클라란스는 피부 타입에 따른 세 가지 오일을 제안하는데, 수분을 잃고 건조해

진 탈수 피부에 생기를 더하는 ‘블루 오키드 오일’, 민감한 악건성 피부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쌍딸 오일’, 피지 과잉인 

지복합성 피부 밸런스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주는 ‘로터스 오일’로,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게 선택하도록. 30ml 6만2

천원. 문의 080-542-9052 에디터 권유진

Oil therapy 겨울철 최고의 보습제를 꼽으라면 단연 페이스 오일이다. 하지만 각종 

편견으로 사용하길 망설이고 있다면 메이크업 아티스트 1백 명이 추천하는 

‘클라란스 페이스 오일’에 주목할 것. 그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결론은? 

촉촉함이 오래 지속되는 ‘만능 오일’이라는 점!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앉아 즐겁게 웃고 이야기하며 주고받는 선물이 매년 설레는 기쁨으로 

다가오는 건, 선물을 통해 상대방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기 때문일 터. 에스티 로더는 이번 홀리데이 시즌을 맞이해 

세련되고 트렌디한 메이크업 세트와 우아하고 로맨틱한 향수 세트까지, 여심을 뒤흔들 매혹적인 홀리데이 세트 컬렉션을 선보인다.

perfect 
Present

블록버스터 메이크업 세트 
매년 연말에만 한정으로 출시하는 에스티 로더의 특별한 

시그너처 메이크업 세트. 유행을 타지 않는 아이섀도, 블러셔, 

립스틱, 네일 등 다양한 메이크업 제품과 레드 트래블 백, 

골드 미니 파우치를 함께 구성했다. 14만5천원대.

뷰티풀 향수 세트 
수천 가지 꽃을 따뜻한 우드와 스파이스로 감싼 듯 로맨틱한 

향기가 돋보이는 뷰티풀 오 드 퍼퓸 홀리데이 세트. 뷰티풀 오 

드 퍼퓸 스프레이 75ml와 미니 뷰티풀 향수, 보디로션과 샤워 

젤이 한 세트다. 10만원대.

플레저 향수 펜슬 세트
베스트셀러 향수인 플레저 향수를 펜슬 타입으로 만들어 휴대성과 

편의성을 높인 고체 향수 3종 세트. 쓱쓱 발라주면 되는 

펜슬형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플레저의 향을 즐길 수 있다. 

4만5천원.

아이 메이크업 세트
각종 연말 모임, 파티에서 번짐 없이 완벽한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는 더블 웨어 젤 아이라이너, 마스카라와 그윽한 

눈매를 연출할 브라운 계열 아이섀도로 구성했다. 골드 도트 무늬 

파우치는 클러치 백으로도 손색이 없다. 5만5천원대. 

네일 래커 세트 
손끝까지 완벽한 그녀를 위한 미니 네일 래커 컬렉션. 

화려한 연말 파티 룩에 어울리는 반짝이는 네 가지 컬러로,

화이트 & 골드 도트 케이스와 함께 선보인다. 5만5천원.

문의 02-3440-2772  에디터 권유진

골드 클러치 백
메이크업 세트
사랑스러운 파스텔 톤의 

메이크업 룩을 완성해줄 여섯 

가지 컬러의 아이섀도 콤팩트, 

립스틱, 아이펜슬, 마스카라 등 

트렌디하고 매혹적인 메이크업 

제품과 메탈 골드 클러치 백이 

돋보이는 홀리데이 세트. 

7만5천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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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만의 향기를 갖고 싶은가? 스스로 생각하고 어떤 주장에도 치우치지 않는 

유연한 사고를 지닌 남자,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매력 있는 남자가 누구인가. 스스로를 전설로 만드는 남자 

이병헌은 몽블랑 레전드 그 자체다. photographed by kim young jun

elegant 
Charisma

“몽블랑 레전드의 가치는 

우아한 카리스마의 내추럴한 

남성미를 멋스럽게 풀어내는 것이죠. 

이제 몽블랑 레전드는 

저 이병헌의  시그너처 향이 

되었습니다.” - 배우 이병헌

스스로를 전설로 만드는 남자, 이병헌
세월과 함께 녹아든 멋스러운 남성미, 자신만의 향기와 진정성으로 성공한 

남자의 상징이 바로 배우 이병헌이다. 국내에서의 명성에 안주하지 않고 

헐리우드에 도전해 세계적인 스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병헌이야말로 

스스로를 전설로 만들 줄 아는 톱 배우다. 마치 몽블랑 레전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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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lifting
언젠간 노화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까? 이것 하나는 분명하다. 노화는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노화는 얼마든지 늦추고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분 좋은 송년 모임에서 나이 들었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피부 탄력에 총력을 

기울여 노화의 흔적을 지워야 한다. 그 해답은? 시세이도의 베스트셀러, ‘탱탱크림’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줄기세포의 기능을 강화하다
현대에는 아무도 불로초나 젊음을 되살리는 신비로운 샘물을 찾아 헤매지 않는다. 처음으로 흰머리가 나고 입가와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면 노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지만, 이를 피할 수 없는 현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 하지만 노화의 정도는 

실제 나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연령대가 같은 사람 중에도 5년은 어려 보이는 이가 있는가 

하면, 노안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나이에 비해 성숙한 사람도 있지 않은가. 즉, 실제 나이보단 환경과 노력이 그 사람의 노화

의 정도를 좌우한다는 말이다. 피부 노화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 처짐과 탄력 저하, 그리고 주름으로 판가름한다. 이 세 가지만 제

대로 관리한다면 젊고 탱탱한 피부를 가꾸는 건 시간문제. 시세이도는 자연 노화에는 저항할 수 없지만 젊음을 최대한 유지하고 싶

어 하는 여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부 자가 복원 능력을 향상시키는 ‘바이오퍼포먼스 어드밴스드 수퍼 리스토어링 크림’을 

개발했다. 이는 2010년에 출시한 이후 ‘탱탱크림’이라는 애칭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시세이도의 베스트셀러 안티에이징 크림. 

트리플 다이내믹 리프팅 기술을 접목해 노화가 가속화되면서 도드라지는 처짐, 탄력 저하, 깊은 주름 등 주요 피부 고민을 해결한다. 

탄력을 주관하는 진피층의 줄기세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바이오 리뉴얼 콤플렉스’ 성분을 배합했으며, 항산화 

성분인 로즈 애플 잎 추출물이 자외선, 건조 등 외적 요인들에 의한 섬유아세포의 산화를 예방한다. 또 고보습 성분인 ‛수퍼 바이오 

히알루론산N’이 피부 깊숙한 곳까지 수분을 채우고 건강한 피부 사이클을 위해 피부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이 특징. 

초창기의 1세대 바이오퍼포먼스 제품에 비해 업그레이드된 점은 기존 제품이 단순히 피부 탄력과 주름을 집중 관리했다면, 이번 제

품은 줄기세포를 강화하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법을 통해 피부 처짐과 탄력, 깊은 주름까지 한 번에 케어할 수 있다는 것. 수박 겉핥

기 식의 케어가 아닌 피부 속 세포의 힘을 강화해 근본적으로 탄력 있고 어린 피부로 가꿀 수 있다. 

합리적인 가격의 대용량 사이즈 출시
40대 이상의 여성이라면 노화를 예방하는 단계라기보단 이미 진행된 노화 증상을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둔다. 시세이도 바이오퍼포

먼스 어드밴스드 수퍼 리스토어링 크림(이하 ‘탱탱크림’)은 40~50대 여성의 고민인 깊은 주름, 처짐, 탄력 저하에 집중적으로 작용

하는, 노화 개선을 위한 안티에이징 크림이다. 시세이도는 연말을 맞이해 그동안 꾸준히 사랑받아온 이 크림을 12월 한 달간 75ml

의 대용량으로 한정 출시한다. 50ml에 15만원이던 크림을 75ml의 대용량 사이즈로 17만원이라는 매력적인 가격에 선보이니 기존 

마니아 고객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기존 제품의 배에 가까운 넉넉한 용량이라 얼굴은 물론 목, 데콜테 라인에까지 듬뿍 사용할 

수 있어 더욱 만족스럽다. 텍스처 개발에 수백 번의 테스트를 거칠 만큼 공을 들이는 시세이도의 제품답게 투명한 듯하면서도 쫀득

하고 묵직한 핑크빛 질감이 돋보인다. 보통 리프팅 크림이 다소 무겁고 리치한 제형으로 데일리 케어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경우

가 많은데, 탱탱크림은 첫 느낌은 리치하지만 피부에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되며 번들거리지 않고 촉촉해 낮과 밤 케어 모두를 만

족시킨다. 보습력이 뛰어나 바르는 즉시 피부가 유연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밤에 수면 팩을 하듯 도톰하게 발라주면 다음 날 아

침 피부에 생기와 윤기가 감도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마음까지 편안하게 하는 우아하고 부드러운 플로럴 부케 향도 빼놓을 수 없는 매

력 포인트다. 50ml 15만원, 75ml 17만원. 문의 080-564-7700 에디터 권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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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화장품 코너에 가면 많은 브랜드들이 세럼을 메인 광고로 내세운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세럼은 전체 라인 중 가장 핵심이 되는 트리트먼트 

제품. 브랜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연구의 결실이자 피부 고민의 

해결사, 브랜드 대표 세럼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Why serum?
유효 성분의 집약체
세럼을 꼭 발라야 하느냐고 질문한다면 ‘그렇다’라고 답할 것이다. 

사실 피부를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로션, 크림 같은 보습제만 사

용해도 무방하지만 피부 트러블을 본격적으로 케어하고 싶다면 기

능성 고농축 세럼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도움이 된다. ‘에센스’라

고도 불리는 ‘세럼(serum)’의 뜻을 찾아보면 혈액 중 영양 성분이 

많은 혈청을 뜻하는데, 에센스 역시 정수, 즉 중심이자 핵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세럼은 다양한 코즈메틱 라인 중 가장 핵

심이 되는 제품이다. 화장품 라인을 크게 스킨-에센스-로션-크

림으로 나눈다면 스킨은 세럼의 유효 성분을 잘 흡수시키기 위한 

준비 단계, 세럼은 본격적인 트리트먼트 단계, 로션과 크림은 세럼

의 효능과 보습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보충 단계라고 생각하면 이해

하기 쉽다. 많은 브랜드들이 세럼 연구에 열을 올리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건 세럼이 모든 라인의 중심이자 정수이기 때문

인 것. 어떤 브랜드에서는 동일 기능성 라인 중 세럼에만 특정 성분

을 첨가하기도 하고, 성분 함유량도 월등히 높인다. 또 유효 성분이 

피부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텍스처 개발에도 힘을 기울이는데, 보

습제에 비해 입자가 작고 점성이 묽으면서 피부에 친숙하게 느껴지

도록 수분감이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첨단 신기술

을 적용해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스스로 구석구석 흡수되는 제형

까지 개발되고 있는 시점이다. 세럼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제대로 된 사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피부에 쌓여 있는 

각종 피지와 노폐물, 각질은 세럼의 유효 성분이 피부에 침투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 때문에 세럼을 바르기 전 스킨으로 피부에 남아 

있는 잔여물을 닦아내거나 세안 시 각질 제거를 해 피붓결을 정돈

해주는 것이 좋다. 두세 번에 나눠 피부에 바르는데, 피부에 완전

히 흡수될 때까지 충분히 두드려주는 것이 포인트다. 다가오는 겨

울, 찬 바람을 이겨낼 만큼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로 가꾸고 싶은가. 

그렇다면 각 브랜드의 연구와 기술의 결정체인 브랜드 대표 세럼을 

눈여겨볼 것.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설화수 여민 에센스 피부 속 밀도 인자를 활성화하는 영

실(찔레꽃 열매) 성분이 피부를 촘촘히 해 피부의 빛, 결, 선을 개선하는 한방 에센

스. 홍삼 사포닌 성분이 주름을 개선하고 옥죽(둥글레) 성분이 피부 탄력과 활력을 

증가시킨다. 사용 일주일 후 빛나는 안색을, 2주 후 매끈해진 피붓결을, 4주 후 

탱탱하게 올라 붙은 탄력을 선사한다. 50ml 15만원대. 문의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타임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세럼 출시 당시 제주 녹차 다원에서 얻은 

2천5백 송이의 녹차꽃 추출물을 담아 화제가 된 안티에이징 세럼. 출시 후 업그

레이드를 통해 기존보다 2배 많은 5천 송이의 녹차꽃 추출물과 녹차 세포를 함유

해 안티에이징 효능과 피부 재생 능력을 더욱 강화했다. 그린 티에서 추출한 녹차 

스템 셀, 녹차 사포닌, EGCG 등 녹차의 정수 세 가지로 구성한 어드밴스드 타임 

레스폰스 콤플렉스™를 담아 최적의 피부 환경을 구현한다. 30ml 55만원. 문의 

080-023-5454

클라란스 더블 세럼 클라란스의 27년 안티에이징 역사를 한 병에 집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브랜드의 대표 베스트 세럼. 촉촉한 수분 제형과 부드러운 오일 제형

이 2개의 용기로 분리되어 있다가 펌핑 시 유수분 밸런스와 동일한 황금 비율로 

섞여 나와 푹 자고 일어난 듯 피부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린다. 유기농 그린 바

나나, 우엉 뿌리 등의 자연 성분이 피부에 반드시 필요한 다섯 가지 필수 기능(수

분, 영양, 산소 공급, 피부 보호, 재생)을 모두 충족시킨다. 30ml 12만원. 문의 

080-542-9052

끌레드뽀 보떼 르 세럼 세 가지 근본 세포에 작용해 피부 뿌리부터 힘을 부여하는 

안티에이징 세럼. 표피세포의 근원이 되는 기저세포와 피부 탄력의 원동력인 엘

라스틴, 콜라겐, 히알루론산을 만드는 섬유아세포, 피부를 구성하는 근간인 진피 

줄기세포를 안정된 상태로 머무르게 해 세포의 힘이 최대한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돕는다. 고농축 영양 성분이 피부 속 깊이 쉽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셀프 스

프레딩 기술을 적용, 세럼을 바르면 마치 그물을 펼치듯 손이 미처 닿지 않는 곳까

지 제형이 퍼져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40ml 35만8천원. 문의 02-3438-6032

에스티 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싱크로나이즈드 리커버리 콤플렉스 II ‛갈

색병’이라는 애칭으로 더 잘 알려진 세럼으로,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여섯 차

례의 리뉴얼을 통해 성분과 기술을 업그레이드한 6세대 제품이다. 6세대 갈색병

은 크로노룩스 CB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것이 특징. 이는 밤 동안 피부가 스스로 

손상된 부분을 개선하는 피부 정화 과정인 카타볼라시스와 피부 개선 과정을 동기

화하는 크로노룩스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강력한 재생 기술이다. 그 결과 밤마다 

개선되는 피부 턴오버 과정을 최적화해 피부 조기 노화 현상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50ml 15만5천원대. 문의 02-3440-2772

시세이도 리바이탈 바이탈 퍼펙션 사이언스 세럼 AAA 화이트닝 화이트닝과 안

티에이징 효과를 동시에 선사하는 일명 ‘골드 세럼’. 알란토인, 비타민 E 유도체로 

구성한 바이탈 에너자이징 시스템이 끈질긴 잡티 생성의 사이클을 끊고, 독자적

인 성분인 시세이도 VP8 성분이 잡티, 칙칙함, 주름, 처짐 등의 주요 피부 노화 

고민을 개선한다. 40ml 21만원. 문의 080-564-7700

달팡 인트랄 레디니스 릴리프 수딩 세럼 민감성 피부 케어로 유명한 브랜드의 명

성을 담은 고기능성 진정 세럼. 진정 작용에 탁월한 캐머마일 추출물, 피부 손상

을 개선하는 폴리사카라이드, 피부 자극을 완화하는 피어니, 호손 추출물을 함유

해 쉽게 붉어지거나 트러블이 잦은 민감성 피부를 편안하고 빠르게 진정시킨다. 

30ml 12만원. 문의 02-3440-2706 에디터 권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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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의 얼굴을 만드는 
분장 디렉터가 경탄했습니다.
예랑 분장프로덕션 대표 이현주 님(구력 4년)

최고 지성의 교수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S대학 교수 김용선 님(구력 10년)

완벽주의 디자이너도
깜짝 놀랐습니다.

(주)디지털존 디자인팀 팀장 이정민 님(구력 8년)

무엇이 이분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을까요?

“ 드라이버의 경쾌한 타구음은 그 어떤 드라이버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높은 가격임에도 망설임 없이 
 야마하 C’s 드라이버로 결정했고, 첫 번째 라운딩에서 롱기스트라는 
 골프 인생 최초의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지금은 아이언까지 야마하 C’s로 
 교체했고, 스윙에 대한 자신감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예랑 분장프로덕션 대표 

(주)디지털존 디자인팀 팀장

“저는 이상하게 야마하 브랜드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좋은 장비임에는 틀림없지만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쓰는 시니어채
 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시타를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마하의 첫인상은 견고하고 탄탄하며 짱짱했습니다. 그냥 가볍게 
 툭 쳤을 뿐인데 ‘탕~’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시원하게 공이 
 뻗어나가더라고요. 그 첫 느낌만으로 야마하로 결정해버렸습니다.”

야마하 C’s를 선택한다는 것. 이는 분명 당신에게 최고의 만족감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야마하 골프 클럽에 대한 믿음이 제 스윙의 안정감이고,
 야마하 골프 클럽의 경쾌한 타구감이 제 스윙의 자신감입니다.”

S대학 교수

(주)오리엔트골프 ㅣ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66-11 오리엔트빌딩 TEL: 02-582-5787  www.YAMAHAGOLF.co.kr56 * STYLE CHOSUN  201312

super 
Surprise!

PC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데이터 저장 장치가 ‘영특한’ 연말 선물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그 누가 예측했을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을 초고속 저장 장치인 SSD만 있다면 PC는 마치 뇌 성형수술을 받은 듯 180도 달라질 수 있다. ‘뇌 진화의 종결자’라고 

일컬어지는 전두엽이 대뇌에만 자리 잡은 게 아니라 뇌 전반을 감싸게 된 것 같은 효과에 다름 아니다. 노트북 PC의 ‘환골탈태’를 가능케 할, 작고 가벼운 

마술 상자와 같은 SSD의 매력을 탐구해본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똑똑하고 민첩한 PC 도우미의 등장, 낡은 하드디스크는 가라!
‘무어의 법칙’, ‘멧칼프의 법칙’, ‘길더의 법칙’…. 디지털 세상에는 마치 공식처럼 여겨져온 소

위 ‘법칙’들이 있는데, 결국 이러한 이론들이 강조하는 공통의 핵심은 첨단 IT 자원은 엄청나

게 빠른 속도로 성능이 좋아질뿐더러 그에 따른 효용의 향상을 동반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좋은 ‘스펙’을 갖춘 디지털 기기를 고르고 골라 장만했는데도 1~2년만 지나도 짜

증을 유발할 정도로 답답하고 느린 듯 느껴지는 이유일 것이다. 가까운 예로 노트북 PC를 

들 수 있다. 현대인의 일상에서 비서이자 모바일 오피스,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되는 등 ‘나만

의 소우주’와 같은 존재감을 지닌 노트북 PC는 금세 고물이 되어버리기 일쑤다. 하지만 소모

품처럼 전락한 노트북 PC도 특급 도우미를 만나면 마치 ‘새것’처럼 변신할 수 있다. 차세대 

데이터 저장 장치로 부상하고 있는 SSD가 바로 그 마법사와 같은 ‘물건’이다. 우리가 익히 알

고 있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를 장착한 ‘지구인’급의 노트북 PC도 초고속 저장 장치

인 SSD만 곁들이면 바로 ‘우주인’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넉넉한 용량을 제공

할 뿐 아니라 온갖 PC 작업의 속도를 높여줄 수 있는 ‘터보 엔진’인 셈이다. 오래된 PC를 끌

어안고 답답해하고 있거나 게임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소중한 이를 곁에 두고 있는가? 이처

럼 영민한 물건이라면 그야말로 ‘센스 있는’ 연말 선물이 될 듯하다.

소중한 이의 삶에 속도와 흥겨움을 더해주는 영특한 선물 
보기에도 얇고 가벼운 SSD는 2.5인치 HDD처럼 작은 크기라 노트북 PC나 데스크톱 PC

에 탑재할 수 있다. 그런데 ‘내실’을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똑똑하다. 특히 완제

품 SSD 시장의 1인자인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내놓은 신제품 ‘SSD 840 EVO’는 ‘슈퍼 스피

드(Super Speed)’라는 슬로건을 내세울 만큼 정보처리 속도가 발군이다. 840 EVO는 기존 

840 시리즈에 비해서도 연속 쓰기 성능이 최대 3배 이상 향상됐다고 한다. 실제로 삼성전자

의 자체 실험에서 대용량 압축 파일을 푸는 데 SSD 노트북은 17초, HDD 노트북은 141.4

초가 걸렸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열고 멀티태스킹을 하기에도 

훨씬 더 수월하고, 무겁고 큰 영상 데이터도 보다 가뿐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건 당연하다. 이

러다 보니 이미 입소문이 꽤 났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밥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일러스

트레이터 장석원은 수년 전 구입한 노트북 속도가 느려 이따금 짜증이 났는데, 삼성 SSD를 

사용하고 나서는 일 처리가 한결 원활해졌다고 한다. 뛰어난 안정성도 눈여겨볼 만한 요소

다. 권순욱 뮤직비디오 감독은 촬영 영상 등을 작업할 때 지금껏 단 한 번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깊은 신뢰를 보이기도 했다. 설치도 손쉬운 편이다. USB 포트에 꽂고 데이터 마

이그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3단계의 과정만 거치면 HDD의 데이터를 SSD로 옮길 수 

있다. 소프트웨어와 운영 체제(OS)까지 모조리 옮길 수 있다니 참으로 편리한 디지털 세상

이다. 문의 1588-3366 에디터 고성연

내 PC에서 만나는 Super Speed, 삼성 SSD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플래시를 이용해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인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는 우리가 흔히 ‘하드디스크’라고 부르는 HDD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데이터 저장 

장치로 떠오르고 있다. HDD에 비해 월등하게 빠른 정보처리 속도와 적은 소음, 그리

고 안정성을 자랑한다. 예컨대 HDD가 탑재된 노트북 PC는 부팅하는 데 82.5

초가 걸리는 반면 삼성 SSD가 장착된 제품의 경우 부팅 시간이 31초라

는 자체 실험 결과가 있다. 또 독자 기술인 터보라이트를 적용해 

웹 서핑, 문서 작업, 그래픽 작업, PC 게임 등 멀티태스킹 환

경을 편리하게 개선한다. 그뿐 아니라 전력 소모가 적어 노트북 

PC 배터리 수명을 30분 이상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장

점에도 그동안 비싼 가격과 적은 용량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활용되지 

못했지만, 최근 ‘가격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 삼성전자 840 EVO 시리즈

는 120GB(10만원대)부터 1TB(80만원대)까지 용량이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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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스너클 스털링 파카 출시 캐나다 프리미엄 라

이프스타일 브랜드 무스너클에서 ‘스털링 파카’를 선

보인다. 엉덩이를 덮는 긴 길이에 슬림한 라인을 강

조했으며, 탈착 가능한 풍성한 폭스 퍼와 브랜드 고

유의 메탈 장식을 더했다. 블랙, 레드, 네이비, 그레

이에 코발트 블루 컬러를 새롭게 추가해 총 5가지 컬

러로 선보인다. 갤러리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과 강남점,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에서 만날 수 있

다. 문의 02-551-7012

어그 오스트레일리아 스톡홀름 컬렉션 어그 오

스트레일리아에서 헤리티지 라인의 ‘스톡홀름 컬렉

션’을 선보인다. 어그 부츠의 장점인 천연 양털의 포

근함에 워터프루프 스웨이드로 생활 방수 기능을 더

소재와 트렌디한 디자인을 강조한 2013 F/W 모피 컬

렉션을 선보인다. 럭셔리 라인 ‘245 St. 오노레(245 St. 

Honore)’, 클래식 라인 ‘이브 살몽(Yves Salmon)’, 젊

은 감성의 ‘메테오(Meteo)’, 밀리터리 룩을 재해석한 ‘아

미 퍼(Army Fur)’ 등 각기 다른 콘셉트와 개성을 지닌 4

개의 라인으로 구성되었다. 국내에서는 멀티숍 무이에

서 독점 전개한다. 문의 02-3446-8074

펜디 아이웨어 2015 S/S 선글라스 캡슐 컬렉션 
펜디가 프랑스 출신 디자이너 티에리 라스리(Thierry 

Lasry)와 함께 2015 S/S 펜디 아이웨어 캡슐 컬렉션을 

선보인다. 펜디 하우스의 장인 정신과 혁신성에 티에리 

라스리의 미래적인 빈티지 무드를 결합한 컬래버레이션 

아이웨어는 내년 1월부터 제작되어 사필로를 통해 유통

할 예정이다. 문의 02-2056-9023

룩소티카 코리아 2014 S/S 아이웨어 프레젠테

이션 룩소티카 코리아가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2014 S/S 컬렉션을 진

행했다. 레이밴과 올리버 피플스를 비롯

해 프라다 아이웨어, 돌체앤가바나 아이

웨어, 폴 스미스 아이웨어 등 룩소티카

가 전개하는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의 다

양한 아이웨어 컬렉션을 선보였다. 문의 

02-501-4436

해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도 제격이다. 체온에 따라 열

을 제공하는 ‘빌도나 인솔’과 가볍고 내구성이 강한 ‘이브

이에이 아웃솔’을 사용해 착용감이 편안하다. 문의 02-

3440-4518

셀린느 러기지 팬텀 셀린느에서 2013 F/W 시즌을 

위한 새로운 컬러의 ‘러기지 팬텀’ 백을 선보인다. 브랜

드의 아이코닉한 러기지 백을 모던하게 재해석한 러기

지 팬텀은 러기지에 비해 사이즈가 크고, 양쪽 사이드

를 보다 유연한 형태로 완성했다. 그린, 네이비 블루, 

블러드, 다크 브라운 등의 컬러를 추가했다. 문의 02-

3440-1547

이브 살몽 2013 F/W 컬렉션 프랑스를 대표하는 

모피 브랜드 이브 살몽(Yves Salmon)에서 고급스러운 FA
SH
IO
N

반클리프 

아펠 

토즈의 장인 정신이 깃든 사토리얼 플로어

이탈리아의 럭셔리한 감성과 클래식한 패션 세계를 구축해온 토즈는 지난 6월 밀라노에서 브랜드의 ‘사토리얼 터치

(Sartorial Touch)’ 정신을 담은 ‘사토리얼 플로어(Sartorial Floor)’를 새롭게 공개했다. 두 세대를 거쳐 내려온 핸

드메이드 기술을 모던하게 발전시킨 ‘사토리얼 터치’에는 최상의 가죽만을 선별해 가죽 자체의 특성과 컬러를 고급

스럽게 살리는 토즈 공방 장인들의 노하우와 기술이 오롯이 담겨 있다. 밀라노 비아 델라 스피가(Via Della Spiga)

의 토즈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만날 수 있는 사토리얼 플로어는 토즈의 가치를 이해하는 남성들만을 위한 혁신적인 

공간.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스토어가 아니라 매장 내에 바(bar)가 준비되어 있어 낮에는 커피를, 저녁에는 위스

키를 즐기며 패션뿐만 아니라 토즈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토즈 아틀리에의 남성 슈즈 전문가 2명이 

상주하며 각자의 취향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제안하고, 제품에 대한 자세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들어서자마자 고

급 별장의 응접실을 방문한 듯 따뜻하고 안락한 분위기의 인테리어가 시선을 사로잡는데, 고급스러운 나무 바닥 패

턴과 가죽, 소파와 테이블, 스틸 소재의 집기류 등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클래식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토

즈의 남성성을 대변하는 듯하다. 벽면에 걸린 컨템퍼러리 아트 작품과 빈티지한 오브제는 

다양한 토즈 남성 컬렉션과 어우러져 특별한 공간 속에 있다는 만족감을 선사하며, 몽크 

스트랩, 첼시 부츠, 옥스퍼드 등 다양한 디자인의 핸드메이드 가죽 슈즈와 새로운 터치

를 담은 아이코닉한 D백은 세련된 가죽 수트 케이스에 전시되어 보는 즐거움까지 선

사한다. 오랜 역사를 지닌 토즈 아틀리에의 장인 정신과 노하우, 헤리티지를 

느낄 수 있는 사토리얼 플로어에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남다른 경

험이 될 것이다. 문의 02-3448-8105

에르메스 히로시 스기모토 스카프 전시 에르메

스에서는 빛과 시간의 효과를 탐구해온 일본 현대 사

진가 히로시 스기모토의 국내 개인전 오프닝을 기념

하기 위해 그가 선보인 ‘그림자의 색’ 실크 스카프를 

메종 에르메스 도산파크에서 12월 5일부터 15일까

지 전시할 예정이다. 히로시 스기모토는 지난해 에르

메스의 ‘까레 드 아티스트’의 세 번째 에디션을 탄생시

킨 인연이 있다. 문의 02-3015-3251

랑방 컬렉션 홀리데이 기프트 랑방 컬렉션에서 

‘스네이크 클러치 백’과 ‘스와로브스키 네크리스’를 홀

리데이 기프트 아이템으로 제안한다. 레드와 버건디 

컬러를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표현한 뱀가죽 소재 클

러치 백은 윗부분이 접힌 폴더 형식이라 그립감이 좋

으며, 스터드 장식을 더해 트렌디한 느낌이 묻어난

다. 움직일 때마다 화려하게 반짝이는 네크리스는 화

려한 파티 룩으로 변신시켜줄 유용한 아이템이다. 문

의 02-3438-6260

일 비종떼 윈터 리미티드 에디션 백 일 비종떼

에서 2013 F/W 겨울 시즌을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백을 선보인다. 빈티지한 멋이 묻어나는 고급스러운 

소가죽에 부드러운 양털을 트리밍한 감각적인 디자

인이 특징이며, 숄더와 토트백 스타일로 선보인다. 

신사동 가로수길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

다. 문의 02-548-2992

SHOW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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